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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, 합성고무 1위 “절대 고수” 
박삼구 회장 체제 출범 1주년 … 타이어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도약

금호그룹이 박삼구 회장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1등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사업 발굴

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.

박삼구 회장은 9월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기존 사업의 경 합리화 및 

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명공학, 신소재에 대한 투자 등 미래 신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

성장전략도 마련중”이라고 밝혔다.

특히,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하반기 중 아시아나 공항 서비스와 광주 광천동 터미널부지 일부, 등포빌딩 

등을 매각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.

2007년에는 매출액 11조1500억원 달성에 업이익 1조3000억원을 이루고 2010년에는 재계 5위의 경쟁력 있

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.

박삼구 회장은 취임 이후 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금호타이어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해 성공적으

로 마무리하는 등 경 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았다는 평가이다.

2003년 6월 말 완료된 타이어 자본유치로 총 3500억원의 현금유입이 이루어져 금호산업의 재무구조가 대폭 

개선됐으며, 아시아나 케이터링사업부 매각으로 650억원, 금호석유화학 이천연구소 매각으로 88억원, 기타 금

호산업, 금호석유화학 등이 보유하던 유가증권 매각으로 638억원의 개선 효과를 보았다.

타이어 자본유치를 비롯해 2003년 상반기 구조조정 실적만 총 5021억원이며, 앞으로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

갖추어 하반기에도 총 5106억원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방침이다.

박삼구 회장은 “그동안 추진해 오던 구조조정을 완벽히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비전 성취는 있을 수 없기에 

강력한 의지를 갖고 구조조정에 매진해 왔다”는 소감을 밝혔다.

한편, 박삼구 회장은 그룹 사업 가운데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아시아나항공, 타이어, 건설, 렌터카 등은 알

려진 반면, 재계 위상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고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의 일부 주력기업은 규모에 

비해 인지도와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.

이에 따라 주가 저평가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IR 및 기업이미지 제고, 브랜드파워 강화 활

동을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.

특히, 화학부문은 업력 강화 등을 통해 합성고무 국내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중국, 동남아의 저가제품 공

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,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품질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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